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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시점 : 배포 즉시 보도 가능 / 배포 : 2023. 7. 7.(금)

서울-양평 고속도로 관련하여 
제기된 주장에 대해 설명드립니다.

□ '10년 동안 한 번도 종점 변경 관련 언급 없다가, 국토부가 양평군에 

노선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지 8일 만에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

변경됐다'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.

 ㅇ 국토부에서 양평군에 노선에 대한 의견을 요청('22.7.18)한 지 8일 만에 

종점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, 양평군이 3가지 노선을 8일 만에 국토부에 

건의('22.7.26, 참고1)를 한 것입니다.

□ 10년 동안 한 번도 종점 변경 관련 언급이 없었다는 것 역시 가짜뉴스

입니다.

 ㅇ 양평군은 국토부 의견조회가 있기 전부터 지역발전 등 지역여론을 고려

하여 양평군에서 자체적으로 다양한 노선을 검토해왔습니다.

 ㅇ 이 같은 사실은 양평군 관계자가 언론 인터뷰*
(MBC, '23.7.7)를 통해 밝힌 

바 있고, 양평군에도 고속도로 노선과 IC 설치에 대한 다양한 여론이 

있습니다.

     * 양평군청 관계자 :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죠. 저희 실무선에서.... 

그걸 8일 만에 급속도로 뭘 누구의 청탁에 의해서 했다. 이런 건 전혀 없어요

□ 종점 변경에 따라 약 1,000억 이상 증액된다는 주장에 대하여

 ㅇ 종점 변경으로 증액은 총 사업비의 0.8% 수준인 140억원으로,

 ㅇ 일각에서 주장하는 증액비용 약 1,000억원 이상은 종점 변경과 관계

없는 시점부(하남시) 증액비용 820억원*까지 포함한 것입니다.

     * 하남시 감일보금자리 터널 연장 증가, 상사창IC 위치 변경 등

보도참고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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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예타 이후 시종점이 변경된 경우가 단 2건으로 서울∼양평 고속도로의 

종점 변경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주장에 대하여

 ㅇ 최근 20년 이내 고속도로 사업(참고2) 중 시종점이 바뀐 경우는 14건이며,

  - 특히, '10년 이후 추진된 8개 사업 중 4건이나 바뀐 것만 보더라도 

예타 이후 시종점이 바뀌는 것은 이례적인 사항이 아닙니다.

     ※ 고속도로 사업절차 : 예타 → 타당성조사 → 기본설계 → 실시계획 → 착공

담당 부서 도로국 책임자 과  장 한명희 (044-201-3875)

도로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이종현 (044-201-3904)

     

http://www.korea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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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1  양평군 건의 노선 (→국토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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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2 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시종점 변경 현황

□ 1999년 이후 신설 구간(확장 제외)의 고속도로 타당성 완료 건수는

총 24건이며, 이 중 14개 노선의 시종점이 변경

구분 구간명
예타(사타)

완료년도

타당성평가 시 

시 · 종점변경 여부

신설 목포-광양 1999 o
신설 대구외곽순환 1999 X

신설 부산외곽순환 1999 O

신설 광주외곽순환 1999 X

신설 충주-제천 1999 O

신설 울산-포항 2000 X

신설 광주-완도 2002 O

신설 동해-삼척 2002 X

신설 함양-울산 2003 O

신설 당진-천안 2003 X

신설 상주-영덕 2004 O

신설 포항-영덕 2009 O

신설 파주-양주 2009 O

신설 서울-세종 2009 X

신설 양평-이천 2010 O

신설 새만금-전주 2010. O

신설 성서~지천 2012. O

신설 대산~당진 2016 x
신설 안산~인천 2018 x

신설(예타면제) 세종-청주 2019 o
신설(예타면제) 부산신항-김해 2019 o
신설(예타면제) 울산외곽순환 2019 x

신설 계양-강화 2020.08 o
신설 제천-영월 2020.08 x

※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인 포항영덕(영일만 구간), 타당성평가 진행 중인

서울-양평 노선 제외 (두 노선 모두 시 종점 변경 검토 중)


